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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목요일 밤

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역이 성벽 안
쪽에 있었습니다.

예수님이 성전에서 겟세마네로 향하
는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
봅시다.



아래에 키드론 계곡이 보입니다.

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
찬을 마친 후 기도할 곳을 찾아 동산
으로 들어가기 위해 키드론 개울을
건너셨다고 합니다.

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후 사도들과
함께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.

이 올리브 나무는 그날 밤 주님과 함
께 철야 기도를 드렸던 그 나무의 직
계 후손일지도 모릅니다.

예수님은 그날 밤 보름달이 비추는
이곳에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.

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벽과 저
기 압살롬의 무덤도 보셨을 것입니
다.

그래서 그것들은 그가 그날 밤 본 것
의 일부를 형성했을 것입니다.

여기가 고난의 대성당입니다.



안으로 들어가 봅시다.

여기, 이 바위 위에서 전통에 따르면
그리스도는 그날 밤 내면의 고통으로
인해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.

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, 아마도 이
길로 끌려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
지역에 위치한 대제사장의 집에서 경
비를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.

성지에서는 매년 성 목요일 밤에 신
자들이 올리브 동산에서 이곳 갈리칸
투의 성 베드로 성당까지 행렬을 이
룹니다.

갈리칸투는 라틴어로 닭의 까마귀를
뜻하며,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후 회
개한 것을 기억합니다.

이곳은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예수의
감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.



이러한 장소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
모두를 사랑하기 위해 겪으신 고통에
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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